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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(JCPOA)

를 탈퇴한 지 1년 만에 이란도 8일(현지시간) 

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일

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.

이란 외무부는 8일“영국과 프랑스, 독일, 

중국, 러시아 등 핵합의를 체결한 5개국 대사

들에게 핵합의 의무 이행사항 일부를 중단

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.”며 밝혔다.  

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대국민 연

설을 통해“지난 1년 간 이란은 최대의 인내

를 발휘했다.”며“유럽이 60일 안에 이란과 

협상해 핵 합의에서 약속했던 금융과 원유 

수출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

은 농도로 농축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앞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

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핵합의 

존속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됐다. 특히 이날

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지 딱 1년 되는 

날이기도 하다. 강대국들은 앞서 이란에 대

한 경제 제재 해제의 대가로 우라늄 농축을 

제한해왔다.

한편 유럽연합(EU)은 9일 이란의 핵 합의 

일부 중단 선언에 대해 우려를 밝히면서도 

이란과의 거래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. 

이날 EU와 영국, 프랑스, 독일 3개국 정부

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에 2015년 핵 합의

(JCPOA·포괄적공동행동계획)의 완전한 이

행을 촉구했다. 

이란 “핵합의 이행
일부 중단” 

미국과 일본, 필리핀, 인도 등 

4개국 해군함정이 최근 영유

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항

행하는 합동훈련을 벌였다.

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

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, 인도

와 필리핀 해군 함정이 남중

국해를 항행하는 합동 훈련을 

실시했다. 미국이 중국 정부가 

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

국해에서‘인도태평양전략’

에 참여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합동 항행훈련에 나선 것

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.

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P. 로런

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을 강력히 처벌하는 

법이 3일 칠레에서 공포됐다.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

로 이첩된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지 한 달 만이다.

6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성희롱 처벌법은 길이나 공

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

로 볼 만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

하고 있다.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

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45만7,850페소(약 

2,200달러)의 벌금이 부과된다.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

한 경우엔 최장 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.

성희롱 처벌법은“타인의 동의 없이 모욕감 또는 적대

미·일·인도, 남중국해서 합동훈련

휘파람만 불어도 … 칠레 성희롱처벌법 제정

스,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탑

재 경항모급 함정인 이즈모와 

구축함 무라사메 등 6척이 참

여했다. 인도 해군은 구축함 

콜카타와 군수지원함 샤크티, 

필리핀 해군은 호위함 안드레

스 보니파시오를 각각 보냈다.

미국이 일본과 필리핀 외에 

인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분쟁 

해역인 남중국해에서 합동 항

행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

음이다.

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해군 제7함

대는 이번 훈련에 대해“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

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

감,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손짓이나 표현 등의 행위를 

자행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”고 명시했다.

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만 불어도 성희롱의 의도가 

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최대 14만5,000페소    

(약 220달러)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. 신체적 접촉을 

목적으로 타인에게 다가서거나 따라붙는 경우에도 벌

금 또는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.

칠레 중앙정부의 성평등부장관 이사벨 플라는“성희

롱이 드디어 제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.”며“칠레 정

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

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▲ 미국·일본·인도·필리핀 4개국 해군 군함이 남중국해

   에서 합동 항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. ⓒ미해군 7함대


